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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 기술에 베팅… 캐나다, 최초로 미래 탄소배출권 매입
- 캐나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미래 탄소배출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음. 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임
-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정부의 투자기관인 캐나다 성장기금(CGF)은 탄

소 포집 스타트업인 엔트로피로부터 향후 15년간 매년 100만 미터 t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매입하기
로 결정했음. 미래 탄소배출권을 미리 구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CGF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도 엔트로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t당 86.5캐나다달러(약 8만4500원)에 
구입할 예정임. 매년 18만 5000t씩 매입함

- 시장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탄소배출권을 매입한 것이 사실상 보조금 정책과 같다고 평가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기 위한 대응책이라는 분석임. CGF는 이번 계약의 성격은 보조금이 아
니라 투자라고 해명했음

2. 미 백악관, 청년 기후단 발족 위한 조치 발표
- 미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환경보존, 기후회복력 분야에서 수천 명의 청년 미국인들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프로그램인 ‘아메리칸 기후군단(American Climate Corps)’을 출범하기 위한 
자금을 풀었다고 CNBC가 밝혔음

- 미국 기후단체인 ACC는 미 상무부, 내무부, 농무부, 노동부, 환경보호청 및 미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을 통해 이뤄짐. 미국 젊은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의 기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형식임

- ACC가 발표된 이후 푸에르토리코 등에서 5만명이 가입했고 내년 봄 신청할 포털이 출범할 예정임
- 행정부가 첫 번째로 삼는 목표 프로그램은 미 환경보호청의 ‘환경 및 기후정의 공동체 변화 보조금 프

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임

3. 일본 5조 원 투자, 중·테슬라는 공장 건설… ‘전기차 각축장’ 된 태국
-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로 불리는 태국에서 전기차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음.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완성차를 가장 많이 생산·수출하는 국가임
- 지난 수십 년간 태국을 장악해 온 건 일본 자동차 업체로 주로 내연기관차를 생산했음. 그러나 최근 2, 

3년 새 태국 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했음. 다른 나라 역시 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

- 우선, 글로벌 전기차 선두주자인 미국 테슬라의 태국 내 공장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동남아 공략
에 속도를 내는 현대자동차 역시 방콕에 전기차 체험 공간 ‘아이오닉 랩’을 개관하며 현지 공략에 박차
를 가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전기차 관련 외국 기업에 △관세 인하 △세액공제 △보조금 지급 등 각종 당근책을 제공
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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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3.12.21) 오현우 기자

(CNBC 2023.12.19) 루카스 톰슨 기자

(한국일보 2023.12.27) 허경주 기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211069i
https://www.cnbc.com/2023/12/19/white-house-announces-new-steps-toward-launching-its-climate-corps-for-young-people.htm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617190002844?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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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2030년까지 국토 30% ‘국가보호지역’ 지정… 생태관광 활성화
- 환경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OECM, 가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

에서 관리함. 이들 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국민 소통도 강화해 나감
-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음
- 정부는 육상과 해양의 보호지역 비율을 2030년 30%까지 늘려 나갈 계획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

별 보호지역 지속 확대를 위한 후보지 조사와 발굴을 강화함
- 또, 자연분야 보호지역(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의 신규 지정도 확대함. 지자체별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함
-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반도 마련함. OECM 발굴 및 자연공존문화 확산을 위한 플

랫폼으로써 ‘생물다양성(30by30) 파트너십(가칭)’도 구축함

2. 2050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180조원 ‘빅뱅’
- 2050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가 180조4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동향브리핑 936호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2021년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88.1% 감축해야 함. 이로 인해 제로
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관련 시장은 15~2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음. 만약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
드맵이 100% 이행될 경우, 동 시장 규모는 93~10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180조4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이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목표 달성을 가정한 결
과값임

-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전체 건축물의 97%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
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건축기준 완화, 세제 감면, 금융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음

3. ESG 의무공시 닻 올랐다… “기업 지원대책 필요”
- 금융당국이 공시기준 번역본을 제공하는 등 ESG 공시 의무화 준비에 본격 나섬
-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기준을 국문으로 번

역해 공개한다고 밝혔음. 300쪽이 넘는 최종 번역본에는 IFRS S1·S2 기준서와 결론 도출 근거, 이를 
지원하는 부속지침 등이 담겼음

- 회계기준원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IFRS S2 산업기반 지침을 번역해 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임
- ISSB가 내년에 발표하는 ISSB 기준에 관한 사례 연구, 모범 지침 등의 교육자료 및 유럽 재무보고자문

그룹(EU EFRAG)의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의 번역도 추진할 계획임

4. 광역형 분산에너지 지원사업… 정부 예산안보다 43억 늘어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이 광역형 분산에너지 지원사업인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

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이었던 56억9500만원보다 43억500만원 증액된 100억원으로 확정돼 지난 12
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음

-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산단 입주기업의 RE100 경쟁력을 제고하고, 권역간 재생에너
지 수요·공급 매칭 최적화를 통해 RE100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

(이지경제 2023.12.21) 최준 기자

(매일일보 2023.12.21) 이소현 기자

(이데일리 2023.12.27) 최훈길 기자

(인더스트리뉴스 2023.12.24) 이건오 기자

(뉴스핌 2023.12.26) 정성훈 기자

https://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848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91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000663584278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2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226000326


03ESG 동향 뉴스 클리핑

1. 다임러 수소연료전지 트럭 GenH2… 장거리 운송 테스트에 5개 기업 참여
- 글로벌 최대 상용차 제조업체인 다임러 트럭(Daimler Truck)이 수소연료전지 GenH2 트럭 출시를 앞

두고 고객사 대상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수소연료전지 GenH2 트럭(Mercedes-Benz 
GenH2)은 2024년 출시를 앞두고 있음

- 다임러 트럭은 현재 테스트 랙과 공공 도로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 단계를 완료했으며, 수소연료전지 
GenH2 트럭의 첫 번째 고객 시험 차량을 테스트하고자 한다고 전했음

- 글로벌 유통기업인 아마존(Amazon), 수소 생산 기업인 에어프로덕츠(Air Products), 영국의 글로벌 
종합화학기업 이네오스(INEOS), 글로벌 친환경 건설자재 전문기업 홀심(Holcim), 물류서비스 기업
인 비드만 & 윈츠(Wiedmann & Winz)이 수소연료전지 트럭을 이용한 CO2 없는 장거리 운송에 대한 
첫 번째 고객 시험에 참여할 예정임

- 이는 건축 자재, 해상 컨테이너 또는 실린더 가스 운송과 같은 독일의 특정 경로에서 다양한 장거리 운
송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2. 에어프랑스-KLM그룹, 지난해 지속가능 항공연료 최대 사용기업
- 에어프랑스-KLM그룹이 지난해 전 세계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총 생

산량의 17%를 사용했다고 밝혔음
- 같은 기간 일반 항공유의 경우 총 생산량의 3%를 소비했음.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AF 최대 

사용 기업이라는 영예를 이어가게 됨
- 에어프랑스-KLM그룹은 지난 2022년 세계 최대 SAF 사용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음

3. 테슬라, 상하이에 메가팩 ESS 공장 건립 나서… 부지 계약 체결
- 미국 전기차(EV) 제조사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연간 1만 대 생산 능력의 메가팩(Megapack) 배터리 

공장을 건립키로 했다고 신화통신 등 각 매체가 22일(현지 시간) 보도했음
- 신화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상하이 당국과 린강(臨港)  자유무역구(FTZ) 내의 약 

20ha(6만 평)에 달하는 메가팩 배터리 공장 부지 사용 계약을 체결했음
- 테슬라는 자사 차량을 생산하는 기가팩토리 인근의 이 메가팩 배터리 공장을 내년 1분기 착공, 내년 4

분기 중 완공해 수출 위주의 제품 생산을 시작할 계획임

4. 폭스콘, 인도 정부에 반도체 공장 설립 신청
-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홍하이 정밀공업)이 인도 정부에 반도체 공장 설립을 신청했다고 니

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음
- 라지브 찬드라세카르 인도 전자·IT 담당 부장관이 최근 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매

체는 전했음
-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대만은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에) 가장 신뢰

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음

5. “중국 전기차 BYD, 수십억 유로 투자 헝가리 공장 건설”
- 중국 전기차 BYD가 헝가리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해 새 공장 건설을 발표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

(FT)가 21일(현지 시간) 보도했음
- FT에 따르면, BYD는 남부 세게드의 새 공장에서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임
- BYD는 이미 헝가리에 버스 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2020년대 말까지 유럽 전기 자동차 산업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BYD가 자동차 공장설립을 본격화했다고 FT는 전했음

(이데일리 2023.12.21) 박민 기자

(딜라이트닷넷 2023.12.23) 박피터슨 기자

(연합인포맥스 2023.12.26) 문정현 기자

(뉴스1 2023.12.22) 신기림 기자

(임팩트온 2023.12.26) 유미지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8296663584081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delighti.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678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2648
https://www.news1.kr/articles/5269790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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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어스온, 국내 바닷속 탄소 저장소 발굴한다
- SK어스온이 한양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석유공사 등과 국내 주변 해역에서 이산화탄소(CO2) 

저장소 발굴에 나섬
- SK어스온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한반도 권역별 종

합 2D·3D 물리탐사 및 전산재처리를 통한 상용화급 대규모 CO2 저장소 확보(한반도 CO2 저장소 확
보)’ 국책과제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혔음

- 한반도 CO2 저장소 확보 국책과제는 한반도 주변에 동해, 서해, 남해 해역을 탐사해 이산화탄소를 어
느 지역에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프로젝트임

- SK어스온은 지난 40년간 축적된 원유탐사 기술 역량을 활용해 CO2 저장소 선정 기준을 수립할 예정임

2. HD현대 친환경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개조’ 사업 추진
- HD현대그룹의 HD현대마린솔루션이 친환경 탈탄소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개조’ 사업에 나섬
- 25일 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한국선급(KR),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이엔티와 공동개발 프로젝

트(Joint Development Project) 형식으로 수행한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개조 설계’가 한국선급으로
부터 기본 인증(AIP)을 획득했다고 밝혔음

-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이 운항 중인 1만6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에서 HD현대마린솔루션은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과 기본설계 작업을 담당하며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했음

3. 원유를 직접 연료 전환하는 ‘저탄소 TC2C’… ‘신기술’로 다가서는 넷제로
- 에쓰오일이 지난달 서울 마곡산업단지에 미래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TS&D)센터를 준공하고, 현재 울

산에 건설 중인 샤힌(아랍어로 ‘매’라는 뜻) 프로젝트에 적용할 석유화학 선도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
발하고 있음

- TS&D센터는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오는 2026년 이후 양산되는 올레핀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신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에쓰오일은 TS&D센터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샤힌 프로젝트의 기술 경쟁력도 안정적으
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4. 신한울 3‧4호기 계약 서명식… 현대건설 “시장 확대 총력”
-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주설비 공사

를 수주하며 원자력 밸류체인 구축과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주설비 공사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일원에 1400MW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임. 총 사업비는 3조1000억원 규모이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115개월임
- 현대건설은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이 공사에 참여함

5. SGC이테크건설, 사우디서 6500억원 규모 에틸렌‧프로필렌 EPC 수주
- SGC이테크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화학 기업 SEPC로부터 5억달러(한화 약 6537억원) 규모의 

에틸렌‧프로필렌 생산 설비 증설 공사에 대한 낙찰통지서를 접수해 EPC Contractor로 최종 선정됐
다고 25일 밝혔음

-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1 산업단지에 있는 에틸렌‧프로필렌 설비의 연간 생산량을 
늘리는 사업임

- SGC이테크건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EPC(설계·구매·시공) 등 공사에 대한 모든 과정을 수행함

(조선일보 2023.12.26) 권유정 기자

(포쓰저널 2023.12.25) 송신용 기자

(매일일보 2023.12.25) 권영현 기자

(중소기업신문 2023.12.25) 김성화 기자

(문화일보 2023.12.21) 김성훈 기자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12/26/7A345UBLR5CZZAZZF7LFT6WPJ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940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715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587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2210103200717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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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청정수소 세액공제 지침 발표… “환경단체 판정승”
- 22일(현지 시각)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따른 청정수소 세액 공제(45v) 지

침을 발표했음

- 이번 지침의 핵심은 혜택의 차등화임.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규모를 1kg당 0.6달러(약 779원)에서 3달러(약 3897원)까지 4단계로 나눈 것임

- 새로운 지침은 향후 60일간 공청회 등 업계 내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 청정수소 세금공제는 IRA가 제공하는 최대 규모 보조금 정책 중 하나로, 생산된 청정수소 1kg당 최
대 3달러의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부여함.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이 걸린 ‘적격 청정수소’의 조건
을 두고 업계 내 치열한 논쟁이 이어져온 바 있음

- 쟁점은 청정수소의 범위임. 그간 환경단체 등은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그
린수소만이 청정수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반면, 에너지업계는 천연가스에서 발생한 
탄소를 포집해 만드는 블루수소나 원자력을 활용한 핑크수소 등도 청정수소로 인정, 아직 초기단계
인 수소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임

- 결과적으로 백악관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임

- 이번 지침에는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life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 △적격 청정수
소 △적격 수소 생산시설 등 법안 내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수소 생산공정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세액공제 지침이 포함돼 있음

- 4단계의 공제 지침을 살펴보면, 그린수소만이 1kg당 3달러의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수소생산업
체가 가장 높은 혜택을 받으려면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해야 하
며,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가동한 지 3년 이내여야 함. 2028년부터는 친환경 전력 사용 여부를 
‘시간 단위’로 입증해야 함. 2027년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연간 매칭’이 허용됨

- 한편, 미국 에너지업계는 “정부가 아직 시작하지도 못한 수소산업을 죽였다”며 강하게 반발했음

- 에너지업계는 날씨 등의 문제로 재생에너지 전원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화석연료 
전력을 쓸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정책을 요구해왔음. 그러나 백악관이 이번 지침에서 2028년부터는 
청정전력 사용을 시간 단위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임

- 이에 미국 청정전력협회(ASP) CEO 제이밋 그루멧은 성명을 발표하고 “시간별 매칭 규정 등은 대부
분의 기업이 수소생산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 결함”이라고 지적했음

(임팩트온 2023.12.28) 이재영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21

